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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의 일과 삶의 균형에 향을 미치는

인과변인과 결과변인의 차이연구:

기혼직장인을 상으로*

손 미 박 정 열†

서울과학종합 학원

본 연구는 일과 삶의 균형에 향을 미치는 개인과 가족, 조직 련 변인에 있어서 남녀 간 차

이가 있는지를 확인하기 해 수행되었다. 아울러 삶의 질, 결혼만족도, 이직의도에 향을 미

치는 일과 삶의 균형 요인을 살펴보고, 남녀에 따라 이들에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이

를 해 기혼직장인 520명(남성 258명, 여성 262)을 상으로 자료를 수집하 으며, 분석결과

남녀 간에 유사 과 차이 을 발견할 수 있었다. 구체 으로, 남녀에 따라 일과 삶의 균형에

향을 미치는 인과변인이 다른지를 살펴본 결과, 남성은 비효율 업무문화가 일과 삶의 균

형에 매우 주요한 변인이었으며, 여성은 비효율 업무문화 이외에도 가사분담만족도, WLB

조직문화가 주요한 변인으로 드러났다. 남녀에 따라 일과 삶의 균형이 삶의 질, 결혼만족도,

이직의도에 미치는 향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본 결과, 삶의 질과 이직의도는 남녀 간 유사한

경향을 보이고 있었다. 반면 결혼만족도의 경우, 남성은 ‘일-가족 균형’이 결혼만족도에 유의

하게 향을 미치는 반면, 여성은 특히 일-여가 균형의 향력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어 : 일과 삶의 균형, 일-가정, 회복탄력성, 삶의 질, 조직효과성, 결혼만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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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여 년간 일과 삶의 균형은 여성의

노동시장 진입 가속화, 만혼, 비혼, 맞벌이 부

부의 증가 등 사회구조의 변화에 따른 출

산․고령화에 한 정책 안으로, 결혼과

출산, 육아가 본격 으로 시작되는 시기에

거 노동시장을 이탈하는 경력단 여성의 경력

유지와 일자리창출을 한 정책 안으로,

근로자의 생산성 제고와 이직감소 등의 경

근으로 국내에서 가장 요하고 뜨거운

이슈가 되어왔다.

2010년 스탠다드차터드가 서울 직장인을

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1/3이

일과 삶의 균형을 해 이직을 고려할 수 있

다고 응답했으며, 특히 은 세 들은 높은

연 을 받는 것, 직장에 충실한 삶을 사는 것

보다 일에서 느끼는 기쁨, 즐거움, 자기 발 ,

그리고 균형 있는 삶을 사는 것에 더욱 높은

가치를 두고 있었다(Twenge, Campbell, Hoffman,

& Lance, 2010). 삶을 시하는 가치 은 비단

은 세 만의 특징은 아니다. 나은 과 차유

리(2010)의 연구는 지난 30년 동안 은 세

는 물론이고, 기성세 역시 삶 심 인 가치

의 변화가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

주었는데, 나라보다는 자신과 가족을 시하

며, 미래보다는 재를 즐기는 것이 요하다

고 생각하는 비율이 높은 증가추세를 보 다.

이는 한국사회가 맞벌이 증가, 1인 가족의 증

가, 출산․고령화 등 사회구조의 변화뿐만

아니라 개인의 심리 ․의식 차원에서의 변

화도 빠르게 진행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

로(이혜정, 유규창, 2013), 일과 삶의 균형에

한 문제는 앞으로 더욱 요해지지 않을 수

없다.

‘일과 삶의 균형(work-life balance, 이하

WLB)’은 일과 삶의 역에 해 하게 시

간과 심리 에 지를 분배함으로써 삶에

한 통제감과 만족감을 경험하는 상태를 의미

한다(Tausing & Fenwick, 2001; Sirgy & Wu,

2009 등). 일과 삶의 균형에 한 다수의 연구

들은 인구사회학 특성 특히 ‘자녀의 유

무 혹은 미취학자녀의 유무’가 일과 삶의 균

형에 주요한 변인임을 일 되게 증명하고 있

다(김진욱, 2005; 성지미, 2006; Ford, Heinen, &

Langkamer, 2007). 일-가족 갈등에 한 메타분

석을 실시한 Ford, Heinen 그리고 Langkamer

(2007)의 연구에서 미취학자녀가 있는 기혼 맞

벌이 여성의 경우 일-가족 련 갈등을 더 많

이 겪는 것으로 드러났으며, 미취학자녀의 존

재는 가사노동을 증가시킨다(성지미, 2006). 이

듯 자녀가 일과 삶의 균형에 매우 강력한

설명변수라는 것은 자녀가 있는 직장인 남녀

가 타 집단에 비해 일과 삶의 균형을 맞추기

가 어려울 것이며, 특히 가사와 육아를 주로

담당하고 있는 여성이 남성에 비해 일과 삶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더 어렵고 복잡할 것

(Emslie & Hunt, 2009)임을 측가능하게 한다.

실제 여러 연구가 이를 뒷받침하고 있는데,

일과 삶의 균형에 한 연구물을 메타분석한

Byron(2005)은 여성이 남성보다 더 높은 수

의 일-가정 갈등을 경험하며, 표본의 수가 증

가할수록 성차는 더욱 커짐을 보고하 다.

Maume(2006)은 평등 인 가족에게 조차도 일

과 가족 갈등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여성이 직

무제한 조 을 더 많이 하며, 우선 으로

일과 가족의 책임을 갖게 된다고 하 다.

남녀에 따라 일과 삶의 균형 수 이나 양태

가 다르고 인과변인들이 유의미하게 구별된다

면, 남녀에 따라 일과 삶의 균형을 향상시키

기 한 근방식도 달라야 할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기혼직장인 남녀를 상으로 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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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일과 삶의 균형에 한 성차 근을 시

도하고자 한다.

그런데 일과 삶의 균형에 해 성차 근

을 시도한 국내 연구는 주로 가정학을 심으

로 진행되었으며, 상당수의 연구가 남성 혹은

여성을 거집단으로 삼아 남녀 간 차이를 검

토하기보다는 여성 집단(소수이지만 남성 집

단만을 표집한 경우도 있음)만을 표집하여 이

들의 특성을 살펴보거나, 일-가정 균형에 국한

되어 수행되는 경향을 보인다.

자의 경우, 2000년 이후부터 재까지 한

국연구재단 등재후보지 이상의 학술지에 출

된 일과 삶의 균형과 성차 련 국내 연구물

약 130여 편 여성 혹은 남성만을 상으로

연구한 비율이 약 45%에 해당하 으며, 나머

지 논문들의 상당수도 맞벌이 부부를 상으

로 하고 있으나, 남녀 간 차이 비교를 주요

목 으로 하지 않은 논문들이 상당수에 이른

다.

후자의 경우와 련하여 다수의 연구들은

일과 가정간의 균형뿐만 아니라 일과 삶의 다

양한 역에 한 균형이 요함을 강조한다.

서로 다른 삶의 역은 서로 다른 인간의 발

달욕구를 충족시키는 경향이 있으며, 사람들

은 자신의 발달 욕구를 만족시키기 해 다

양한 삶의 역에 여해야 한다(Sirgy & Wu,

2009). 일과 삶의 균형과 주 안녕감을 연

구한 Grӧpel과 Kuhl(2009)은 일과 삶의 역에

은 시간을 할애할지라도 친 감, 승인, 수용,

자율성 등과 같은 개인의 기본 인 욕구가 다

양하게 충족되는 것이 주 안녕감에 매우

요함을 밝 내었으며, Sirgy와 Wu(2009)는 기

본 욕구(주로 일-가정 역에서 충족)나 성장

의 욕구(주로 여가, 성장의 역에서 충족)만

을 충족하는 것은 높은 수 의 주 인 안녕

감을 담보할 수 없음을 실증 으로 밝 냄으

로써 다양한 삶의 역 간 균형을 강조하 다.

이는 일-가정이라는 두 역할 수행을 보다 확

하여, 일과 그 밖의 행 (nonwork)를 포함하

는 연구가 필요함을 의미한다(김주엽, 2006).

한편 남녀의 일과 삶의 균형에 향을 미치

는 요인을 탐색 확인하는 연구들은 개

개인차원, 가정(가사분담, 가족의 지원 지

지, 가족 의사소통 등) 조직차원(근무시간,

업무특성, 조직문화, 지원 로그램 등)에 해당

하는 일부 변인들을 심으로 연구가 되고 있

다(박 송, 박지 , 2013; 손 미, 박정열, 김정

운, 2011; 이유덕, 송 선 2009). 특히 가정

조직차원의 변수들은 개인차원 변수에 비해

상 으로 다양하게 연구되는데 반해 개인차

원의 변수는 주로 성역할태도 등을 보는 수

에 머물러 있다. 개인과 가정, 조직차원의 변

인들은 일과 삶의 균형 제고를 한 방안을

마련하는데 서로 다른 략 근을 가능하

게 하며, 특히 성격, 가치 태도, 처방

식 등에 한 다양한 개인 심리변인들의 연구

는 개인변화 차원에서의 상담 교육 근

에 한 시사 을 마련할 것이다. 이에 본 연

구에서는 가정과 조직변수 이외에 일과 삶에

한 지향 을 반 하는 일과 삶의 균형에

한 요성 지각(이하, WLB 신념)과 스트 스

상황에서 효율 이고 기능 인 처에 향을

미친다고 밝 진 회복탄력성(resilience)이 남녀

의 일과 삶의 균형에 미치는 향력을 살펴보

고자 한다.

지 까지 기술한 기존 연구의 한계를 보완

하여 본 연구는 남녀 기혼직장인들의 일과 삶

의 균형에 향을 미치는 인과변인을 분석하

고, 남녀에 따라 일과 삶의 균형이 개인과 조

직의 유효성에 미치는 향력을 비교하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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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연구문제를 구체 으로 살펴보면 다음

과 같다.

첫째, 일과 삶의 균형에 향을 미치는 개

인변수(WLB 신념, 회복탄력성)와 가족변수(가

족의 지지, 가사분담만족도) 그리고 조직변수

(조직문화, 업무문화)의 향력을 확인하고, 남

녀에 따라 일-가정 균형, 일-여가 균형, 일-성

장 균형에 미치는 유의한 변수에 차이가 있는

지를 살펴본다.

둘째, 남녀에 따라 일과 삶의 균형 요인이

삶의 질, 결혼만족도, 이직의도에 미치는 향

력을 비교한다. 즉, 일-가정 균형, 일-여가 균

형, 일-성장 균형이 삶의 질, 결혼만족도, 이직

의도에 미치는 향력을 확인하고, 남녀에 따

라 결과변수에 미치는 향력에 차이가 있는

지 살펴본다.

이론 배경

일과 삶의 균형의 정의와 주요 역

‘일과 삶의 균형’이란 일과 일 이외 삶의

역에서 시간과 심리 ․신체 에 지를

히 분배함으로써 부정 이를 이고,

정 이를 확 함으로써(김정운, 박정열, 손

미, 장훈, 2005), 삶에 한 통제감을 가지고

(Guest, 2001; Tausing & Fenwick, 2001), 요한

삶의 역에서 만족감과 정정서를 느끼는

상태를 의미한다(김정운 외, 2005; Kirchmeyer,

2000; Sirgy & Wu, 2009). 일과 삶의 균형을 정

의할 때, 균형을 어떻게 정의내릴 것이며, 일

과 삶의 역을 무엇으로 볼 것인가는 매우

요하면서도 어려운 문제이다.

균형과 련하여, 많은 학자들이 시간과 주

의 심, 애정 등 신체 ․심리 에 지

를 배분한다는 것에는 상당히 일치된 을

보이나 배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해서

는 여 히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Marks와

MacDermid(1996)는 역할 균형(role balance)을 강

조하면서, 서로 다른 삶에서의 역할(근로자,

부모, 배우자, 시민, 나 등)을 수행함에 있어

어느 것 하나도 소홀하지 않고, 동일하게

(equally) 애정을 갖고 충실히 행하는 것을 균

형으로 정의하고 있다. Greenhaus, Collins 그리

고 Shaw(2003)도 일과 삶의 균형을 삶의 각

역에 높은 수 의 시간과 주의 심을 분

배하는 것이라고 정의하 으며, 균형을 양

인 균형, 양 으로 동등한 혹은 거의 동등한

배분으로 가정하고 있다.

이에 비해 Kirchmeyer(2000), Tausing과 Fenwick

(2001), Guest(2001) 등은 개인이 ‘균형 이다’라

고 지각하거나 느끼는 심리 측면을 요시

하며, 사람들마다 자신의 내․외 인 조건에

따라 균형 이라고 느끼는 것도 다를 수 있음

을 강조한다. 일과 일 이외의 역이 조화로

운 삶을 할 수 있기 해서는 어느 정도

의 양 인 배분이 불가피하다. 그러나 개인의

특성과 가족생활주기 등에 따라 일과 일 이외

의 역에서 요구되고, 수행되는 활동들이 서

로 다르기 때문에 각자가 균형 이라고 지각

하는 시간과 에 지의 분배량이 다를 수밖에

없다는 의견이 힘을 받고 있다(박정열, 손 미,

2008).

일과 삶의 역과 련하여, 국내의 일과

삶의 균형에 한 연구는 1980년 반부터

‘일과 가정의 양립과 갈등’이라는 측면에서 진

행되어 왔다(천혜정, 이지선, 2010). 여기서 일

과 삶의 균형은 일과 가정생활의 균형, 일과

가정의 양립(조화), 가정친화 등의 용어와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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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한 의미를 갖는 것으로 혼용되어 왔다(박

미, 이승 , 2009). 2000년 이후부터 재까지

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지 이상의 학회지에 출

된 일과 삶의 균형과 성차 련 국내 연구

물들을 살펴보면, 약 130여개의 논문 일-가

정의 양립 갈등, 가사분담 자녀양육 등

을 주제로 하고 있는 논문이 체의 약 77%

(약 100여 편)에 해당하 다. 이는 연구의 상

당수가 일과 가정의 역에 국한되어 진행되

고 있으며, 직장에서 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주책임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여성의

이 노동부담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사람들은 자신의 발달 욕구를 만

족시키기 해 다양한 삶의 역에 여해야

한다. 서로 다른 삶의 역은 서로 다른 인간

의 발달욕구를 충족시키는 경향이 있다(Sirgy

& Wu, 2009). 이러한 에서 볼 때, 개인이

일과 가족 등과 같이 의무와 역할, 책임감이

주요하게 작용하는 삶의 역에 국한되어 사

는 경향이 높을 경우, 욕구좌 , 불만족 등의

부정 인 정서를 경험할 가능성이 높다. 일과

삶의 균형과 주 안녕감을 연구한 Grӧpel과

Kuhl(2009)은 일과 삶의 역에 은 시간을

할애할지라도 친 감, 승인, 수용, 자율성 등

과 같은 개인의 기본 인 욕구가 다양하게 충

족되는 것이 주 안녕감에 매우 요함을

밝 내고 있다. Bhargava(1995)는 사람들은 단

일 역보다 많은 여러 삶의 역으로부터 만

족감을 얻을 수 있을 때 삶의 질과 주 안

녕감을 더 높은 수 으로 느끼며, 여러 역

에서 정정서를 느낄수록 주 안녕감 수

이 높은 경향이 있다고 하 다. 김주엽

(2006)도 일-가정이라는 두 역할 수행을 보다

확 하여, 일과 그 밖의 행 (nonwork)를 포함

하는 연구가 필요함을 강조하 다.

주요 학자들의 일과 삶의 역에 한 분류

를 살펴보면, 학자마다 강조하는 삶의 주요

역에는 상당한 공통 을 보이고 있다. 삶의

질에 향을 미치는 주요 역을 밝힌 임희섭

(1996)은 일, 재정, 직업, 자아실 , 가족, 여가

를 삶의 주요한 여섯 가지 역이라 하 으며,

김정운 외(2005), 김정운과 박정열(2008)은 일,

가족, 여가, 성장 자기계발(자기)을 삶의 주

요 역으로 제하고 이에 한 실증 연구

를 실시하 다. 일과 삶의 유형에 해 연구

한 차승은(2008)과 김주희(2012)는 삶의 주요

유형으로 일과 가족뿐만 아니라 여가가 주요

한 역임을 강조하 다. Hyman과 Summer

(2004)도 일, 가족, 자유시간/여가생활, 자기

계발 학습 등이 요하다고 하 으며,

Kofodimos(1993)는 만족스럽고, 건강하며, 생산

인 삶을 하는 것의 요성을 강조하면

서 일과 사랑 그리고 놀이 등의 역 간 조화

를 강조하고 있다. 결국, 이들 학자는 일(혹은

직업)과 가족 이외에 친구, 자유시간, 놀이 등

과 같은 여가의 역과 자기계발(혹은 자아실

, 학습) 성장 등을 삶의 주요 역으로

간주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들의 을 수

용하여, 일과 삶의 주요 역으로 일과 가족

이외에 여가와 성장의 역을 포함한다.

많은 연구들은 만족스러운 여가경험과 삶의

질 간의 비교 일 성 있는 정 상 계를

논하고 있다(강 욱, 한동유, 김지태, 2010; 이

미야 요시우키, 김정운, 2003; Coleman &

Iso-Ahola, 1993; Tinsley & Tinsley, 1986). 사람들

은 여가를 통해 자유로움과 독특함, 정정서,

창의성의 발 , 휴식과 이완 등 일의 역에

서는 경험하기 어려운 심리정서경험이 가능하

며, 다른 삶의 역에서 오는 피로와 긴장감

등을 해소하고 다룬다(박정열, 손 미, 2008).



한국심리학회지 : 여성

- 166 -

일과 삶의 균형유형과 시간분배와의 계를

살펴본 박정열, 손 미(2014)의 연구는 ‘일 심

형’의 경우 여가와 성장에 할애하는 시간이

심리 에 지의 회복에 주요하게 향을 미

치며, 특히 여가활동을 통한 신체 인 에 지

의 회복과 기분 환 등이 ‘일 심형’ 사람들의

일과 삶의 균형과 삶의 질 개선에 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성장 자기계발 역의 경우, 자아실 은

자기의 독특한 심리 특성과 잠재력을 개발

하여 자기 자신의 것으로 만드는 과정을 의미

한다(Maslow, 1954). 맞벌이 가족의 일-가정 양

립에 해 질 연구를 실시한 김승희와 김선

미(2013)는 여성들이 출산, 양육, 자녀교육 등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을

포기하지 못하는 요한 이유는 ‘나’에 한

성장 욕구가 있기 때문이며, 일을 통한 자부

심과 성장욕구의 충족 등이 있어서 버티고 있

음을 지 하고 있다. 이수진(2009), 박정열과

손 미(2014)의 연구도 일-가정 양립을 해

애쓰는 미취학자녀가 있는 기혼직장인 여성의

경우, 일과 가정의 양립을 해 부분의 시

간을 쓰고 있고 항상 시간이 부족하고, 피곤

하다고 느끼는 경향이 강하나, 오히려 개인

인 성장을 해 약간이라도 시간을 할애한다

는 것이 이들의 심리 에 지를 더욱 회복시

켜 일과 삶의 균형을 지향할 수 있음을 보여

주었다.

일과 삶의 균형에 향을 미치는 요인에 한

성차연구

일과 삶의 균형에 향을 미치는 인과변인

의 향력을 확인하기 한 연구는 일과 삶의

균형 연구의 주 심분야 하나이다. 인과

변인은 주로 개인변인과 가족변인, 조직변인

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개인변인으로는 인구

사회학 특성과 성역할태도, 가족변인은 가

족의 지지 지원, 가사분담, 양육분담, 의사

소통, 그리고 조직변인은 근무시간변인, 직무

특성변인, 가족친화제도 로그램 지원, 조

직문화, 상사 동료의 지원 등이 주로 연구

되었다.

이들 연구결과들을 종합해보면 남녀 간에

몇 가지 유의한 성차를 발견할 수 있다. 먼 ,

남녀 모두 근무시간변인과 업무특성변인이 일

과 삶의 균형에 주요하게 향을 미치고 있으

며, 성역할태도 역시 비교 일 되게 남녀

모두의 일과 삶의 균형에 향을 미친다는 결

과를 보고하고 있다(김명원, 강민주, 2011). 그

러나 가족변인과 조직변인(특히 일과 삶의 균

형을 지원하는 조직문화 로그램 변인)은

남성보다 여성의 일과 삶의 균형에 더 효과

인 경향이 있다(박기남, 2009).

먼 가족변인의 경우, 맞벌이 부부에게 가

사노동을 가, 얼마만큼 하느냐는 매우 요

한 이슈이며, 부부가 가사노동을 함에 있어

공정하고 만족스럽다고 느끼는 것이 부부의

가족 결혼생활만족도에 유의하게 향을

미친다(Zhao, Settles, & Sheng, 2011). 남편과의

가사분담만족도와 가사노동시간(유계숙, 2010)

이 여성의 일-가정 양립에 유의한 향을 미

치며, 가사분담갈등과 남편의 가사일 정도가

취업여성의 결혼만족도에 유의한 변인(김미령,

2011)으로 조사되었다. 즉, 여성이 남성에 비

해 가족형태, 미혼 막내자녀의 연령, 가족지원,

가사분담 등 가족상황에 향을 많이 받는 경

향이 있다(배지혜, 서혜 , 이숙 , 2002; 손문

, 2005). 한편 Zaho, Settles과 Sheng(2011)은 남

편도 아내와 마찬가지로 일-가족 갈등이 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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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 직무만족이 낮은 경향을 보이나, 아이돌 ,

가사일 등과 같은 가족 련 요구의 증감에 일

-가족 갈등이 민감하게 향을 받는 것은 아

니라고 하 다. 이상의 결과는 과거에 비해

남성이 가사 양육에 참여하는 양이 증가하

고 가족 심 인 가치 으로의 변화가 일어남

에 따라, 가사노동 등의 가족상황이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의 일과 삶의 균형, 직무만족 등

에 유의하게 향을 미칠 수 있으나, 여성의

경우 가족 변인의 향력이 더 크며, 더 민감

하게 향을 받음을 시사한다.

조직변인의 경우, 송다 , 장수정과 김은지

(2010)의 연구는 직장내 지지 인식정도가 맞벌

이 남성의 일-가정 양립에는 유의하지 않으나,

여성에게는 .001 수 으로 매우 유의한 인과

요인으로 드러났다. 이재림과 손서희(2013)

는 육아휴직을 운 하지 않거나, 운 하지만

이용하지 않는다는 것이 여성들의 일-가정 갈

등에 유의하게 부정 인 향을 미치는 것으

로 드러났다. 이는 일과 삶의 균형과 련한

조직문화와 지원 로그램이 남성보다 여성의

일과 삶의 균형에 더욱 유효하게 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한다(이요행, 방묘진, 오세진,

2005). 한편 이요행, 방묘진과 오세진(2005)의

연구는 이들 변인이 여성의 일과 삶의 균형을

낮출 수 있을 정도로 실질 인 효과를 발휘하

는 것이 요함을 보여주고 있다. 즉, 남녀 모

두 가족친화 조직문화가 직장-가정 갈등에

유의하게 향을 미치지만 특히 여성은 가족

친화 조직문화라 하더라도 그것이 실질 으

로 여성의 일-가정 갈등을 감소시킬 때에만

직장만족도가 높아지며, 이직의도가 낮아진다

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앞서 언 했듯이 일과 삶의 균형에 향을

미치는 변인을 탐색 확인하는 연구들은

개 개인차원, 가정(가사분담, 가족의 지원

지지, 가족 의사소통 등) 조직차원(근무시

간, 업무특성, 조직문화, 지원 로그램 등)에

해당하는 몇몇 요인들을 심으로 연구가 되

고 있다. 특히 가정 조직차원이 비교 다

양한 변인들을 포함하고 있는 것에 비해 개인

차원은 주로 성역할태도를 보는 수 에 머물

러 있다. WLB 신념의 향력을 보는 논문(손

미, 박정열, 김정운, 2011)이 간혹 있으나 성

차 근을 시도한 논문들은 거의 없다. 개

인과 가정, 조직차원의 변인들은 일과 삶의

균형 제고를 한 방안을 마련하는데 서로 다

른 략 근을 가능하게 하며, 특히 성격,

가치 태도, 처방식 등에 한 다양한

개인변인들의 연구는 개인변화 차원에서의 상

담 교육 근에 한 시사 을 마련할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일과 삶에 한 지향

을 반 하는 WLB 신념과 스트 스 상황에서

효율 이고 기능 인 처에 향을 미친다고

밝 진 회복탄력성(resilience)이 남녀의 일과 삶

의 균형에 미치는 향력을 살펴보고자 한다.

회복탄력성은 시련이나 역경을 극복하는 힘,

변화하는 환경에 응하고 그 환경을 스스로

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이용하는 총체 능력

을 의미하는 것으로(김주환, 2011), 회복탄력성

이 높을수록 스트 스를 게 지각하며, 스트

스에 극 으로 처하는 경향이 있고(Li,

2008), 심리 안녕감과 응에 정 향을

미치는 경향이 있다(김나미, 김신섭, 2013;

Ambriz, Izal, & Montorio, 2012; Skomorovsky,

2013). 한 음주 등과 같은 부 응 행동과는

부 상 을 보인다(김민경, 2013). 일과 삶의

균형을 해서는 한정된 시간과 에 지를 삶

의 여러 역에 배분해야 하며, 직장인, 부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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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자식, 친구 등 다양한 역할 간 갈등을

조 타 해야 하는 스트 스를 자주 경험

할 수 있는 상황이다. 회복탄력성은 이러한

일과 삶의 갈등과 스트 스에 처하는데

향을 미칠 것이라 사료된다.

한편 일과 삶의 균형에 향을 미치는 인과

요인의 성차에 한 연구들은 부분 삶의

역을 가족에 국한하여 일과 가족의 양립에

을 맞추고 있다. 일, 가족, 여가, 성장 등

삶의 다양한 역은 상호 유기 이면서도 서

로 다른 개인의 발달욕구를 충족시키는 독특

한 특성을 지니고 있다(Sirgy & Wu, 2009). 그

기에 일-가족, 일-여가, 일-성장 간 균형에

향을 미치는 인과변인 그 향력은 다를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개인변인(WLB 신념,

회복탄력성), 가족변인(직장생활지지, 가사분담

만족도), 조직변인(조직문화, 업무문화)이 남녀

의 일과 삶의 균형에 미치는 향력을 살펴보

고, 더 나아가 이들 변인이 일과 삶의 각

역 간 균형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하고자 한다.

남녀에 따라 일과 삶의 균형이 개인과 가족의

건강성 조직의 효과성에 미치는 향력의

차이

일과 삶의 균형이 개인의 삶과 조직의 생산

성에 모두 정 인 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 의제 근에 따라 다수의 연구물들이

일과 삶의 균형의 효과성을 검증하기 한 시

도를 하 으며, 비교 일 되게 일과 삶의

균형이 개인의 삶의 질과 결혼만족도, 직무만

족, 직무몰입, 이직의도 등에 유의하게 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고하고 있다(유계숙, 최성일,

2007; Prognos, 2005).

먼 조직효과성 변인에 있어서의 성차연구

들은 일과 삶의 균형이 여성의 직무만족, 조

직몰입, 이직의도 등에 유의미한 향을 미치

며, 남성에 비해 향력이 더 큼을 보고하고

있다(안은정, 신은종, 2010; 이요행, 방묘진, 오

세진, 2005; 장재윤, 김혜숙, 2003; Kinnunen,

Feldt, Mauno, & Rantanen, 2010; Malone & Lssa,

2013; Walsh, 2013). 컨 Kinnunen, Feldt,

Mauno 그리고 Rantanen(2010)의 종단연구결과,

여성은 가정문제로 일이 방해를 받는 정도가

높을수록 1년 후에 직무만족도가 유의하게 감

소하는 경향을 보 으나 남성은 일-가족 갈등

이 1년 후의 직무만족을 유의하게 측하지

못한다는 결과를 제시하 다. 그리고 여성은

일과 삶의 균형이 이직에 유의하게 향을 미

치는 반면(장재윤, 김혜숙, 2003), 남성은 일-가

정 갈등보다 업무유형, 업무상 지 , 개인의

발 , 여수 등이 이직에 더 큰 향이 있

음을 보고하고 있다(이요행, 방묘진, 오세진,

2005; Maume, 2006; Walsh, 2013).

다음으로, 일과 삶의 균형은 여성의 삶의

질, 결혼만족도와 유의한 상 을 갖는다. 김미

령(2011)은 일-가족 간 부정 이가 높은 여

성직장인 집단이 낮은 집단에 비해 결혼만족

도가 유의하게 낮음을 보고하 다. 박경환

(2012)은 일과 가정 간 부정 ․ 정 이가

여성이 지각하는 삶 만족에 주요하게 향을

미침을 밝혔다. 한편 부부의 역할갈등이 삶의

질에 미치는 향을 살펴본 황혜원과 신정이

(2009)는 남성은 부모역할갈등이 삶의 질에 부

인 향을 미치며, 여성은 직장역할갈등과

부모역할갈등이 삶의 질에 유의하게 부 인

향을 미친다고 하 다. 이는 남성도 양육자

로써의 아버지 역할이 삶의 질에 매우 요하

게 향을 미치며, 일-가정균형이 남성의 삶의

질에 요할 수 있음을 보여 다. 그리고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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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은 직장역할갈등과 부모역할갈등 모두 겪고

있어, 일과 가정 둘 다에서 역할갈등을 경험

하고 있으며, 특히 여성은 남성에 비해 직장

역할을 잘 수행하고 있다는 만족감이 삶의 질

에 요함을 보여 다.

그런데 일과 삶의 균형의 효과성에 한 연

구는 성차 근 보다는 주로 일과 삶의 균

형이 개인과 조직에 미치는 정 효과를 밝

냄으로써 경 ․정책 차원에서 일과 삶

의 균형 지원제도 정책도입의 필요성을 강

조하고 있다. 성차 근을 시도한 국내 연

구도 주로 가정학을 심으로 진행되었으며,

부분의 연구가 일-가정 균형에 제한되어 수

행되는 경향을 보인다(박 송, 박지혜, 2013).

Sirgy와 Wu(2009)는 삶의 역에 따라 충족되

는 욕구가 다르기 때문에 다양한 삶의 역에

균형 으로 참여하는 것이 요함을 강조하

다. 이들은 기본 욕구(주로 일-가정 역에서

충족)나 성장의 욕구(주로 여가, 성장의 역

에서 충족)만을 충족하는 것은 높은 수 의

주 인 안녕감을 담보할 수 없으며, 두 욕

구가 모두 충족될 때 개인의 삶만족과 주

안녕감을 향상시킬 수 있음을 실증 으로 보

여 으로써 다양한 삶의 역들 사이의 균형

을 강조하 다.

한편 일과 삶의 균형에 한 성차 근을

시도한 연구의 상당수는 남녀를 상호 거집

단으로 삼아 비교하기 보다는 여성 집단(소수

이지만 남성 집단만을 표집한 경우도 있음)만

을 표집하여 이들의 특성을 살펴보고 있어 상

인 차이를 확인하기가 어려웠다. 맞벌이

부부를 상으로 연구한 일부 논문들이 있으

나, 이들 연구에서도 남녀 간 성차를 통계

으로 명확하게 보지 않은 논문들이 부분이

었다.

이에 본 연구는 남녀 간 차이를 실증 으로

검증할 필요가 있다는 이 같은 필요성을 바탕

으로, 일-가정, 일-여가, 일-성장 균형이 남녀

의 삶의 질과 결혼만족, 조직의 이직의도에

미치는 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방법 차

자료수집 조사 상자

자료의 수집은 온라인 문조사기 에 의뢰

해서 진행되었으며, 인터넷을 통한 설문조사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조사는 기혼 직장인을

상으로 진행되었으며, 남성 258명, 여성 262

명 등 총 520명이 조사에 참여하 다. 조사

상자의 인구통계학 특성은 표 1과 같다. 조

사 상자의 평균 연령은 남성(42.33세)이 여성

(40.32세)보다 2세 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t=2.27, p<.05). 월평균 여는 남성이 368.0만

원으로 여성의 229.6만원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t=10.36, p<.001). 주당 평균 근로시

간의 경우, 남성(42.77시간)이 여성(36.54시간)

보다 더 많은 시간을 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t=4.74, p<.001). 학력의 경우, 남성은 졸 이

상 195명(75.6%), 고졸 이하 33명(12.8%), 문

졸 30명(11.6%)의 순이었으며, 여성은 졸

이상 153명(58.4%), 고졸 이하 56명(21.4%),

문 졸 53명(20.2%)의 순으로 나타나, 남성의

학력이 여성보다 높았다(x2=17.36, p<.001). 직

업과 직책에 있어서도 남녀 간의 성차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직업의 경우 남성은 리

직/ 문직의 비 이 높은 반면 여성은 사무직

의 비 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x2=25.08,

p<.001). 직책의 경우 남성은 과장 이상의



한국심리학회지 : 여성

- 170 -

비 이 높은 반면 여성은 평사원의 비 이

반 이상을 차지하 다(x2=79.12, p<.001).

측정도구

일과 삶의 균형

조사 상자의 일과 삶의 균형 수 을 측정

하기 하여 김정운과 박정열(2008)이 개발한

일과 삶의 균형 척도를 채택하 다. 본 척도

는 일-가족(8문항), 일-여가(8문항), 일-성장(9문

항) 간의 균형과 반 인 균형감(4문항) 등 4

개 하 역(총 29문항)에서의 일과 삶의 균

형 정도를 측정하고 있다. 각 문항은 ‘ 아

니다(1 )’에서 ‘매우 그 다(7 )’의 Likert 척

도로 이루어져 있다. 원 척도에서는 수가

높을수록 일과 삶의 균형 수 이 낮음을 의미

구분 남 여 x2/t

학력

고졸 이하 33(12.8) 56(21.4)

17.36***문 졸 30(11.6) 53(20.2)

졸 이상 195(75.6) 153(58.4)

직업

리직/ 문직 73(28.3) 37(14.1)

25.08***

사무직 137(53.1) 174(66.4)

서비스/ 매직 12(4.7) 26(9.9)

생산직/노무직 13(5.0) 5(1.9)

자 업 23(8.9) 20(7.6)

직책

평사원 63(24.4) 145(55.3)

79.12***

과장 미만 48(18.6) 61(23.3)

과장 이상 105(40.7) 35(13.4)

임원 32(12.4) 11(4.2)

기타 10(3.9) 10(3.8)

미취학 자녀유무
없음 177(68.6) 202(77.1)

4.75*
있음 81(31.4) 60(22.9)

고 자녀유무
없음 169(65.5) 191(72.9)

3.34
있음 89(34.5) 71(27.1)

연령 42.33세(10.09) 40.32(10.13) 2.27*

월 여 368.0만원(175.55) 229.6만원(124.59) 10.36***

주당평균 근로시간 42.77시간(14.77) 36.54시간(15.18) 4.74***

주당 과 근로시간 7.52시간(7.72) 3.78시간(6.42) 6.01***

체 258(100.0) 262(100.0)

*p<.05, ***p<.001

표 1. 조사 상자의 인구통계학 특성 (빈도(%), 평균(표 편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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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해석 상의 편의

를 하여 코딩 과정에서 각 문항을 역척도화

하여 수가 높을수록 균형 수 이 높은 것으

로 환하 다. 본 연구에서 4가지 하 역

에 한 신뢰도는 일-가족 균형 .81, 일-여가

균형 .92, 일-성장 균형 .93, 반 균형감 .91

로 나타났다.

일과 삶의 균형에 향을 미치는 인과변

인: 개인변인(WLB 신념, 회복탄력성), 가족

변인(직장생활지지, 가사분담만족도), 조직변

인(WLB 조직문화, 비효율 업무문화)

일과 삶의 균형에 향을 미치는 개인변인

으로 본 연구에서는 WLB 신념과 회복탄력성

을 포함시켰다. WLB 신념은 일과 삶의 균형

을 요하게 생각하는 정도로 손 미, 김정운

그리고 박정열(2011)의 연구에서 사용한 ‘나는

일보다 삶(가족, 여가, 자기계발 등)이 더 요

하다’는 단일문항으로 측정되었다. ‘ 아니

다(1 )’에서 ‘매우 그 다(7 )’의 Likert 척도

로 이루어져 있으며, 수가 높을수록 일과

삶의 균형을 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해석

된다.

회복탄력성을 측정하기 하여 Reivich와

Shatte(2002)가 최 개발하고, 이를 문화 차

이를 고려하여 우리나라의 실에 합하게

수정한 신우열, 김민규와 김주환(2009)의 척도

를 사용하 다. 회복탄력성은 자기조 능력

(‘나는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감정을 통제할

수 있다’ 등 18문항), 인 계능력(‘ 화를 할

때 하고 싶은 말을 다 하지 못하고 주 할 때

가 종종 있다’ 등 18문항), 정성(‘어려운 상

황이 닥쳐도 나는 모든 일이 잘 해결될 거라

고 확신한다’ 등 17문항)의 하 3요인으로 구

성되어 있으며, ‘ 그 지 않다(1 )’에서

‘매우 그 다(5 )’의 Likert 척도로 이루어져

있다. 수가 높을수록 해당 요인에 한 능

력이 높은 것으로 해석된다. 본 연구에서 3가

지 하 요인에 한 신뢰도는 자기조 능력

.79, 인 계능력 .80, 정성 .84로 나타났다.

일과 삶의 균형에 향을 미치는 가족변인

으로 본 연구에서는 직장생활지지와 가사분담

만족도를 포함시켰다. 직장생활지지와 가사분

담만족도는 장 은, 박정윤, 이승미와 권보라

(2011)와 유계숙(2010)이 기혼여성의 일-가정양

립의 인과 요인 탐색을 해 활용한 척도를

수정보완하여 사용하 으며, 직장생활지지(‘배

우자는 나의 직장생활을 격려하고 지지한다’

등 4문항)는 .84, 가사분담만족도(‘당신은 배우

자와의 가사분담에 해 반 으로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등 3문항)는 .94의 신뢰도를 보

다.

일과 삶의 균형에 향을 미치는 조직변인

으로 본 연구에서는 조직차원에서 구성원의

일과 삶의 균형을 지원해 주고자 하는 정도

(이하, WLB 조직문화)와 비효율 업무문화

정도를 포함시켰다. 본 연구에서는 김정운, 박

정열, 손 미와 황기돈(2006)이 개발한 척도를

채택하 다. 구체 으로, WLB 조직문화는 조

직원들의 일과 삶의 균형을 지원해 주고자 하

는 조직차원 반의 우호 인 분 기를 의미

하는 것으로, ‘우리 회사는 직원들이 즐겁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기 해 노력한

다’ 등의 14문항으로 구성되었다. 비효율 업

무문화는 조직 구성원의 일과 삶의 균형을 방

해하는 과다한 업무량, 업무체계의 비효율성,

야근문화 등을 평가하는 문항으로, ‘우리 회사

는 야근이 잦다’ 등 5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각

문항은 ‘ 아니다(1 )’에서 ‘매우 그 다(5

)’의 Likert 척도로 평정하며, 수가 높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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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 WLB 조직문화와 비효율 업무문화 수

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WLB 조직문화 .94, 비효율 업무문화 .71로

나타났다.

일과 삶의 균형의 효과성 측정 변인: 삶의

질, 결혼만족도, 이직의도

일과 삶의 균형이 개인과 조직에 미치는 효

과성을 측정하기 해 본 연구에서는 삶의 질,

결혼만족도 그리고 이직의도를 포함시켰다.

삶의 질은 서은국과 구재선(2011)이 개발한 단

축형 행복척도를 활용하 으며(‘나는 내 삶의

개인 측면에 해서 만족한다’ 등 3문항) 신

뢰도는 .82 다. 결혼만족도는 Roach, Frazier와

Bowden(1991)이 개발하 고, 손 미와 김효창

(2009)이 부부의 반 인 결혼만족을 측정하

기 해 사용한 결혼만족도 척도를 활용하

으며(‘나는 결혼생활에 고민이 없다’ 등 5문항)

신뢰도는 .91이었다. 이직의도는 김정운과 박

정열(2008)의 연구에서 일과 삶의 균형의 효과

성을 검증하기 하여 사용된 척도로 ‘만약

다른 직장에 취업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재

직장을 그만둘 의향이 있다’ 등 3문항으로 구

성되었으며 신뢰도는 .79이었다.

결 과

일과 삶의 균형 련 변수들에서의 남녀

평균차이검증

남녀 기혼직장인들의 일과 삶의 균형 수 ,

일과 삶의 균형 수 에 향을 미치는 개인,

가족, 조직 변인 그리고 일과 삶의 균형이

향을 미치는 개인, 가족, 조직 변인 상에 있어

서 남녀 간의 평균 차이를 분석한 결과는 표

2와 같다.

우선 일과 삶의 균형 수 에서 남녀 간의

성차는 나타나지 않았으며, 일과 삶의 균형

하 요인(일-가족 균형, 일-여가 균형, 일-성

장 균형)에 있어서도 두 집단 간의 유의한 차

이는 발견되지 않았다.

일과 삶의 균형에 향을 미칠 것으로 기

되는 변인 자기조 능력(t=3.046, p<.01),

가사분담만족도(t=6.877, p<.001)와 WLB 조직

문화(t=1.985, p<.05), 비효율 인 업무문화

(t=4.708, p<.001)만이 통계 으로 유의한 성차

가 발견되었다. 구체 으로 자기조 능력은

남성이 여성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배우자의 가사분담에 한 만족도는 여성이

남성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WLB 조

직문화와 비효율 업무문화의 경우, 남성이

여성에 비해 WLB 조직문화 수 을 높게 지각

하는 경향이 있었으며, 자신이 몸담고 있는

조직의 업무문화가 비효율 이라고 평가하

다.

일과 삶의 균형이 향을 미칠 것으로 측

되는 삶의 질, 결혼만족도, 이직의도에 있어서

는 결혼만족도(t=4.030, p<.001)에서만 성차가

발견되었는데, 남성의 결혼만족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변인, 가족변인, 조직변인이 남녀의 일과

삶의 균형에 미치는 향력

일과 삶의 균형에 향을 미치는 개인변인

(WLB 신념, 회복탄력성), 가정변인(직장생활지

지, 가사분담만족도), 조직변인(WLB 조직문화,

비효율 업무문화)이 남녀의 일과 삶의 균형

에 미치는 향력을 살펴보기 해 회귀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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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실시하 다. 이에 앞서 일과 삶의 균형과

련이 있는 인구사회학 특성을 살펴본 결

과, 미취학자녀 고 자녀유무, 주당 평

균 근무시간, 주당 과근무시간이 유의한 상

성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바, 이를

통제변인으로 삼아 계 회귀분석을 실시하

다.

회귀분석을 해 투입된 독립변수들 간의

다 공선성(multicollinearity)을 확인한 결과, 모

든 독립변인의 공차한계(Tolerance)는 0.1이상

으로 나타났으며, 분산팽창요인(VIF, Variance

Inflation Factor)은 모두 10.0 미만으로 나타나

다 공선성에는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 Durbin-Watson 통계량을 살

펴 본 결과, 일과 삶의 균형 일과 삶의 균

형의 하 요인(일-가족 균형, 일-여가 균형,

일-성장 균형)을 각각의 종속변인 측정치로 분

석한 모든 경우에서 정상분포곡선을 의미하는

2에 근 한 값을 나타내 보임으로써 잔차의

독립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일과 삶의 균형에 향을 미치는 인과변

인의 향력

일과 삶의 균형에 미치는 개인, 가족, 조

직변인의 향력을 살펴본 결과(표 3 참조),

가사분담만족도(t=4.677), WLB 조직문화(t=

체

M(SD)

남성

M(SD)

여성

M(SD)
t

일과 삶의 균형 수

일과 삶의 균형 3.89(.99) 3.89(1.05) 3.89(.93) -.00

일-가족 균형 4.59(1.04) 4.51(1.13) 4.66(.94) -1.58

일-여가 균형 3.66(1.18) 3.69(1.19) 3.63(1.18) .59

일-성장 균형 3.65(1.15) 3.67(1.20) 3.63(1.10) .46

일과 삶의 균형에

향을 미치는

인과변인

개인변인

WLB 신념 5.20(1.33) 5.14(1.39) 5.26(1.28) -1.03

회복탄력성 3.47(.38) 3.49(.39) 3.44(.36) 1.31

자기조 능력 3.45(.44) 3.51(.45) 3.39(.42) 3.05**

인 계능력 3.40(.44) 3.40(.46) 3.39(.43) .71

정성 3.59(.54) 3.58(.55) 3.60(.53) .62

가족변인
직장생활지지 3.76(.65) 3.73(.68) 3.78(.62) -.94

가사분담만족도 3.44(.98) 3.72(.79) 3.16(1.07) 6.88***

조직변인
WLB 조직문화 2.95(.69) 3.01(.69) 2.89(.69) 1.99*

비효율 업무문화 2.95(.64) 3.08(.62) 2.83(.63) 4.71***

일과 삶의 균형의

효과성 측정 변인

개인 련 심리변인 삶의 질 3.17(.60) 3.17(.61) 3.16(.59) .21

가족 련 심리변인 결혼만족도 3.14(.89) 3.30(.81) 2.99(.94) 4.03***

조직 련 심리변인 이직의도 3.12(.83) 3.16(.85) 3.09(.82) .85

* p<.05, ** p<.01, *** p<.001

표 2. 남녀 기혼직장인의 일과 삶의 균형 련 변수들간의 평균차이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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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68), 비효율 업무문화(t=-6.865)가 .001 수

에서 유의하 으며, WLB 신념(t=2.559)은

.05수 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가

사분담에 한 만족도가 높을수록, 직원의 삶

을 지원해주는 우호 인 조직문화일수록 일과

삶의 균형 수 이 높아지며, 야근이나 회식을

자주 하거나 업무량이 많고 업무체계가 비효

율 인 조직문화일수록 근로자의 일과 삶의

균형 수 은 낮아짐을 의미한다.

일과 삶의 균형을 구성하는 하 요인에

한 인과변인의 향력을 살펴본 결과, 각 하

요인마다 주요하게 향을 미치는 변인에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먼 , ‘일-가족 균

형’의 경우, 비효율 업무문화(t=-7.027)와 가

사분담만족도(t=4.331)만이 .001 수 에서 유의

한 것으로 드러나, 비효율 업무문화는 일-가

족 균형 수 에 부정 으로 향을 미치는 강

력한 변인이며, 가사분담에 한 만족도는 일-

가족 균형에 정 으로 유의하게 향을 미

치는 변인으로 드러났다. ‘일-여가 균형’에 있

어서는 가사분담만족도(t=4.948)와 비효율

업무문화(t=-3.559) 이외에 WLB 조직문화(t=

4.354)가 .001 수 에서 유의한 독립변인으로

드러났다. 즉, 가사분담만족도가 높을수록, 직

원의 삶을 지원해주는 우호 인 조직문화일수

록 일-여가 균형 수 이 높아지며, 비효율 인

업무문화일수록 일-여가 균형 수 이 낮아진

다.

마지막으로, ‘일-성장 균형’의 경우, WLB 신

념(t=5.194), WLB 조직문화(t=3.704), 비효율

일과 삶의 균형 일-가족 균형 일-여가 균형 일-성장 균형

B β t B β t B β t B β t

R2 .307*** .228*** .227*** .271***

1단계 미취학자녀유무 -.249 -.112 -2.924** .011 .004 .111 -.420 -.158 -3.906*** -.266 -.103 -2.628**

고자녀유무 -.263 -.123 -3.214*** -.289 -.128 -3.184** -.228 -.089 -2.204* -.252 -.101 -2.580**

주당 근무시간 -.008 -.130 -3.399*** -.004 -.063 -1.551 -.010 -.128 -3.148** -.009 -.120 -3.043**

주당 과근무 -.008 -.060 -1.566 -.014 -.095 -2.348* -.006 -.036 -.896 -.003 -.018 -.462

▵R2=.098*** ▵R2=.065*** ▵R2=.080*** ▵R2=.069***

2단계 WLB 신념 .073 .098 2.559* .072 .093 2.293* .061 .069 1.709 .176 .204 5.194***

자기조 능력 .179 .079 1.720 .173 .073 1.494 .004 .001 .028 .373 .142 3.004**

인 계능력 -.061 -.027 -.577 .006 .003 .055 -.120 -.045 -.903 .008 .003 .062

정성 .133 .073 1.588 .109 .057 1.177 .185 .085 1.746 .112 .053 1.129

직장생활지지 .050 .033 .770 .063 .039 .886 .062 .034 .758 .046 .026 .603

가사분담만족도 .040 .187 4.677*** .194 .183 4.331*** .252 .209 4.948*** .134 .115 2.792**

WLB 조직문화 .235 .164 4.068*** .056 .037 .879 .318 .186 4.354*** .255 .153 3.704***

비효율업무문화 -.422 -.272 -6.865*** -.480 -.293 -7.027*** -.277 -.149 -3.559*** -.381 -.211 -5.195***

▵R2=.209*** ▵R2=.163*** ▵R2=.147*** ▵R2=.202***

Durbin-Watson = 1.989 Durbin-Watson = 2.120 Durbin-Watson = 2.021 Durbin-Watson = 1.944

*p<.05, **p<.01, ***p<.001

표 3. 일과 삶의 균형에 향을 미치는 인과 요인의 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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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문화(t=-5.195)가 .001 수 에서 유의하게

일-성장 균형에 향을 미치며, 자기조 능력

(t=3.004)과 가사분담만족도(t=2.792)가 .01수

에서 유의하게 일-성장 균형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성장 균형은 타 하

요인들에 비해 자기조 능력과 WLB 신념

이 주요한 인과 요인으로 드러났으며, 가사

분담만족도가 여타 역에 미치는 향력이

.001 수 으로 유의한데 반해 일-성장 균형

역에는 .01 수 으로 유의하게 나타나 가사분

담만족도가 일-성장 균형에 미치는 향력이

상 으로 낮음을 알 수 있다.

일과 삶의 균형에 향을 미치는 인과변

인의 남녀 차

일과 삶의 균형에 향을 미치는 인과변인

에 남녀 간 차이가 있는지 살펴본 결과(표 4

참조), 일과 삶의 균형에 있어서 남성은 비효

율 업무문화(t=-4.557, p<.001)가 강력한 변

인으로 드러난 반면, 여성은 가사분담만족도

(t=3.897), WLB조직문화(t=4.265), 비효율 조

직문화(t=-5.475) 모두 .001수 에서 유의하게

일과 삶의 균형에 향을 미치는 요한 변인

으로 나타났다.

하 요인별로 살펴보면, 일-가족 균형에는

남녀 간 인과변인에 있어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다. 즉, 여성(t=3.277, p<.001)이 남성

(t=2.707, p<.01)에 비해 가사분담만족도가 일-

가족균형에 미치는 향력이 다소 큰 것으로

나타났으나, 두 집단 모두 가사분담만족도와

비효율 업무문화가 일-가족 균형에 가장

향력 있는 변수로 드러났다.

‘일-여가 균형’의 경우, WLB 조직문화(t=

2.094, p<.05)와 비효율 업무문화(t=-2.562,

p<.05)가 남성의 일-여가 균형에 향을 미치

는 것으로 드러났다. 여성은 가사분담만족도

(t=4.286, p<.001)와 직원의 삶을 지원하는

WLB 조직문화(t=3.957, p<.001)가 일-여가 균

형을 강력하게 설명하는 변수이었으며, 다음

으로 비효율 업무문화(t=-2.719, p<.01)가 유

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일-성장 균형’의 경우, 남성과 여성 모두

삶 지향 인 WLB 신념(남성: t=3.952, 여성:

t=3.375)과 비효율 업무문화(남성: t=-3.814,

여성: t=-3.769)가 일-성장 균형에 유의하게 높

은 설명력을 지니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

나 여성의 경우, 이 외에도 WLB 조직문화

(t=3.894, p<.001)가 매우 유의하 으며, 자기

조 능력(t=2.023, p<.05)과 가사분담만족도

(t=2.053, p<.05)도 일-성장 균형에 유의한 변

인으로 드러났다.

일과 삶의 균형이 삶의 질, 결혼만족, 이직의

도에 미치는 향력의 성차

일과 삶의 균형이 개인의 삶의 질과 결혼만

족도 그리고 이직의도에 미치는 향력과 그

성차를 살펴보기 해 일과 삶의 균형의 하

요인들을 독립변인으로 삼아 회귀분석을 실시

하 다. 독립변인의 공차한계와 분산팽창요인

을 고려하여 독립변수들 간의 다 공선성을

확인한 결과,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확

인되었다. 한 Durbin-Watson 통계량을 살펴

본 결과, 삶의 질, 결혼만족, 이직의도를 종속

변인으로 분석한 모든 경우에서 잔차의 독립

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일과 삶의 균형이 삶의 질, 결혼만족, 이

직의도에 미치는 향

일과 삶의 균형이 삶의 질에 미치는 향을



한국심리학회지 : 여성

- 176 -

일과 삶의 균형 일-가족 균형

남성 여성 남성 여성

B β t B β t B β t B β t

R2 .288*** .366*** .241*** .253***

1단계 미취학자녀유무 -.214 -.095 -1.642 -.247 -.112 -2.168* .230 .095 1.584 -.190 -.085 -1.516

고자녀유무 -.230 -.103 -1.832 -.362 -.173 -3.273*** -.250 -.105 -1.792 -.323 -.153 -2.654**

주당 근무시간 -.011 -.151 -2.616** -.008 -.135 -2.570* -.008 -.103 -1.722 -.002 -.033 -.581

주당 과근무 -.004 -.026 -.457 -.018 -.122 -2.352* -.006 -.044 -.730 -.021 -.144 -2.553*

▵R2=.115*** ▵R2=.103*** ▵R2=.071*** ▵R2=.073***

2단계 WLB 신념 .090 .119 2.084* .056 .077 1.491 .043 .053 .891 .091 .123 2.181*

자기조 능력 .154 .066 .916 .119 .054 .890 .173 .068 .924 .123 .055 .832

인 계능력 -.014 -.006 -.084 -.027 -.013 -.199 -.007 -.003 -.036 .076 .035 .499

정성 .070 .037 .533 .227 .131 2.076* .043 .021 .295 .143 .081 1.189

직장생활지지 .189 .123 1.943 -.106 -.070 -1.195 .181 .109 1.669 -.081 -.053 -.827

가사분담만족도 .133 .099 1.584 .185 .214 3.897*** .252 .175 2.707** .172 .195 3.277***

WLB 조직문화 .137 .089 1.455 .314 .233 4.265*** -.017 -.010 -.163 .133 .097 1.642

비효율 업무문화 -.467 -.276 -4.557*** -.428 -.288 -5.475*** -.544 -.299 -4.771*** -.430 -.286 -5.007***

▵R2=.173*** ▵R2=.263*** ▵R2=.170*** ▵R2=.181***

Durbin-Watson = 2.059 Durbin-Watson = 1.890 Durbin-Watson = 2.125 Durbin-Watson = 1.945

독립변인

일-여가 균형 일-성장 균형

남성 여성 남성 여성

B β t B β t B β t B β t

R2 .205*** .281*** .280*** .293***

1단계 미취학자녀유무 -.400 -.157 -2.566* -.372 -.132 -2.410* -.323 -.125 -2.151* -.186 -.071 -1.311

고자녀유무 -.113 -.045 -.751 -.412 -.155 -2.743** -.273 -.108 -1.890 -.306 -.124 -2.211*

주당 근무시간 -.010 -.120 -1.967* -.011 -.136 -2.442* -.011 -.137 -2.349* -.010 -.140 -2.525*

주당 과근무 -.005 -.035 -.569 -.015 -.080 -1.450 .004 .023 .387 -.015 -.087 -1.579

▵R2=.098*** ▵R2=.090*** ▵R2=.098*** ▵R2=.062***

2단계 WLB 신념 .053 .062 1.031 .067 .072 1.311 .196 .228 3.952*** .160 .185 3.375***

자기조 능력 .055 .021 .274 -.090 -.032 -.495 .311 .116 1.610 .339 .130 2.023*

인 계능력 -.239 -.092 -1.191 .062 .023 .332 .158 .060 .817 -.044 -.017 .799

정성 .167 .078 1.066 .251 .113 1.693 -.006 -.003 -.042 .258 .125 .061

직장생활지지 .194 .111 1.665 -.088 -.045 -.725 .173 .098 1.543 -.098 -.055 .381

가사분담만족도 .127 .084 1.270 .277 .251 4.286*** .097 .063 1.005 .122 .119 2.053*

WLB 조직문화 .235 .136 2.094* .396 .230 3.957*** .124 .071 1.148 .356 .225 3.894***

비효율업무문화 -.314 -.164 -2.562* -.288 -.152 -2.719** -.449 -.233 -3.814*** -.368 -.210 -3.769***

▵R2=.106*** ▵R2=.191*** ▵R2=.182*** ▵R2=.232***

Durbin-Watson = 2.137 Durbin-Watson = 1.880 Durbin-Watson = 1.874 Durbin-Watson = 2.052

* p<.05, ** p<.01, *** p<.001

표 4. 남녀에 따른 일과 삶의 균형에 향을 미치는 인과 요인의 향력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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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펴본 결과(표 5 참조), 일-가족 균형(t=6.147,

p<.001), 일-여가 균형(t=3.709, p<.001), 일-성

장 균형(t=4.260, p<.001)이 모두 삶의 질에 유

의하게 향을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결혼

만족의 경우, 일-가족 균형(t=2.733, p<.01)과

일-여가 균형(t=4.147, p<.001)이 높을수록 결

혼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일-성장

균형은 통계 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특히 일-

여가균형이 결혼만족을 가장 강력하게 설명하

는 변인으로 드러났다. 이직의도의 경우, 일-

성장 균형(t=-5.226, p<.001)만이 .001수 에서

유의한 것으로 드러나, 일-성장 균형수 이 이

직의도를 설명하는 주요 변인임을 알 수 있다.

일-가족 균형과 일-여가 균형은 이직의도와 통

계 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일과 삶의 균형이 남녀의 삶의 질, 결혼만

족, 이직의도에 미치는 향력

남녀에 따라 일과 삶의 균형 요인이 삶의

질, 결혼만족, 이직의도에 미치는 향력에 차

이가 있는지 살펴보기 해 회귀분석을 실시

한 결과(표 6 참조), 삶의 질과 이직의도는 남

녀 간 유사한 경향성을 보이는 반면 결혼만족

에서는 남녀 간 차이를 발견할 수 있었다.

구체 으로, 삶의 질의 경우는 남녀 모두

일-가족 균형, 일-여가 균형, 일-성장 균형이

삶의 질에 유의하게 향을 미치는 것으로 드

러났으며, 이직의도의 경우는 남녀 모두 일-성

장 균형이 유의하게 향을 미치는 인과 요

인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결혼만족의 경우, 남

성은 일-가족 균형(t=2.732, p<.01)만이 결혼만

족에 유의하게 향을 미치는 반면 여성은 일

-여가 균형(t=5.158, p<.001)이 결혼만족을

측하는 가장 강력한 변수이었으며, 다음으로

일-가족 균형(t=2.233, p<.05)과 일-성장 균형

(t=-2.227, p<.05)이 .05수 에서 유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즉, 여성은 일-여가 균형이 높을수

록, 일-가족 균형이 높을수록 결혼만족도가 올

라가며, 일-성장 균형이 높을수록 결혼만족도

가 낮아지는 것으로 드러났다.

논 의

부분의 OECD 국가에서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과 출산율은 우리나라보다 높다. 다

수 우리나라 여성들은 양육과 직장생활의 두

가지 갈림길에서 ‘일을 선택할 것인가? 자녀를

삶의 질 결혼만족 이직의도

B β t B β t B β t

일-가족 균형 .156 .272 6.147*** .120 .141 2.733** -.043 -.054 -1.070

일-여가 균형 .099 .196 3.709*** .192 .256 4.147*** -.020 -.028 -.460

일-성장 균형 .113 .217 4.260*** -.046 -.059 -1.001 -.221 -.305 -5.226***

R2=.339*** R2=.100*** R2=.128***

Durbin-Watson = 1.989 Durbin-Watson = 2.041 Durbin-Watson = 1.879

** p<.01, *** p<.001

표 5. 일과 삶의 균형이 삶의 질, 결혼만족, 이직의도에 미치는 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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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할 것인가?’로 고민하고 있다. 출산과 육

아의 어려움으로 인한 여성의 경력단 은 국

가의 경제성장을 해하고, 장기 으로 출

산을 통한 속한 고령화를 유발함으로써 사

회의 지속가능성을 하고 있다. 맞벌이 가

족의 일-가정 양립에 해 질 연구를 실시

한 김승희와 김선미(2013)는 이들이 생계와 자

녀교육 등을 해 맞벌이를 해야 한다고 생각

하는 경향이 있으며, 일과 가정 양립의 어려

움으로 자녀 출산을 포기하거나 미루는 경우

가 생기고, 자녀교육 등의 어려움도 겪으며,

사회 지지 지원을 통해 간신히 일과 삶

을 유지하고 있음에 해 지 하 다. 그리고

이러한 일과 삶의 균형과 련한 문제의 상당

부분은 개인 혹은 부부 당사자의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다(장지연, 2010). 여성의 경제활동참

가율과 출산율이 동시에 높은 다수 OECD

국가들의 공통 은 일과 삶의 균형의 어려움

을 개인 인 문제로만 취 하지 않았다는

이다. 이들 국가는 직장에서 마음 편하게 일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기 한 다양한

일과 삶의 균형 정책을 범정부 인 차원에서

지속 으로 추진해 오고 있다(김정운 외,

2005).

본 연구는 근로자의 일과 삶의 균형을 지원

하기 한 다양한 방안과 략을 마련하는 것

이 요하다는 에 동의하여 일과 삶의 균형

에 향을 미치는 인과변인을 밝 내고자 하

다. 특히 남성과 여성은 일과 삶의 균형 수

양태에서 여러모로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는 선행연구를 기반으로, 남성과 여성의

일과 삶의 균형에 미치는 인과변인의 차이를

확인하고자 하 다. 한 일과 삶의 균형이

남녀의 삶의 질과 결혼만족, 이직의도에 미치

는 향력의 차이를 살펴 으로써, 일-가족 균

형, 일-여가 균형, 일-성장 균형이 남녀에게 갖

는 의미를 살펴보고자 하 다. 분석결과, 유의

미한 함의를 지닌 연구결과를 도출할 수 있었

다.

먼 , 일과 삶의 균형에 향을 미치는 개

인변인(WLB 신념, 회복탄력성), 가족변인(직장

생활지지, 가사분담만족도), 조직변인(WLB 조

직문화, 비효율 업무문화)의 향력을 살펴

본 결과, 비효율 업무문화, 가사분담만족도,

WLB 조직문화가 .001수 에서 가장 강력한

설명변인으로 드러났다. 이는 기존 연구들과

일치하는 결과로, 기존 연구들은 업무과부하,

과근무, 야간근무, 역할모호성 등과 같은 비

효율 업무문화는 일과 삶의 갈등에 주요한

변인이며(이유덕, 송 선, 2009; Burke, Weir, &

Duwors, 1980), 일과 삶의 균형을 지원하는

WLB 조직문화와 풍토(사회 자본)도 요한

인과변인임을 보여주고 있다(김효선, 차운아,

2009; 손 미, 박정열, 김정운, 2011; Kossek,

Colquitt, & Noe, 2001). 그리고 남편과의 가사

분담갈등과 가사시간 정도가 일-가정 갈등과

결혼만족도에 유의하게 향을 미침을 보고하

고 있다(김미령, 2011). 한편 개인변인인 회

복탄력성은 통계 으로 유의하지 않았으며,

WLB 신념은 .05수 에서 유의하게 나타나 다

른 가족 조직변인에 비해 향력이 상

으로 낮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개인이

일과 삶의 균형을 맞추는데 있어 조 력이나

인 계능력, 정 성향, 신념 가치

등과 같은 개인 변인보다는 가족과 조직문

화요인 등과 같은 개인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

의 지원과 상호작용 변수가 더 주요함을 보여

다. 즉 비록 개인이 일과 삶의 균형을 해

노력을 한다고 하더라도 한계가 있으며, 가족

조직의 지원 그리고 이를 한 지역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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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의 정책지원이 수반되어야 할 필요성

을 시사한다.

다음으로, 일과 삶의 균형의 하 요인에

미치는 독립변인의 향력을 살펴본 결과, 각

각의 하 요인에 향을 미치는 변수가 상이

함을 확인하 다. 구체 으로, ‘일-여가 균형’

과 ‘일-성장 균형’은 가사분담만족도와 비효율

업무문화와 더불어 개인의 삶을 지원하는

우호 인 조직분 기(WLB 조직문화)가 유효한

인과변인으로 나타났으나, ‘일-가족 균형’은

WLB 조직문화를 제외한 가사분담만족도와 비

효율 업무문화만이 유효한 독립변인으로 나

타나, 분 기가 아닌 실제 인 가사분담과 시

간확보가 주요함을 보여주었다. 일과 가족은

둘 다 소홀히 할 수 없고, 둘 다 반드시 해야

하는 역할과 책임, 의무(가사, 자녀양육, 교육

등)가 부여되는 역이다. 시간과 에 지가 한

정되어 있다는 을 감안할 때, 일-가족 역

에서의 역할과 책임, 의무를 만족스럽게 잘

해내기 해서는 역할과 책임을 배분하거나

이를 수행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는 것이

요한데, 배우자와의 역할과 책임의 분배를

의미하는 가사분담만족도와 일에 많은 시간과

에 지를 비효율 으로 쏟을 수밖에 없는 업

무문화를 의미하는 비효율 업무문화가 이를

반 한다.

일과 삶의 균형에 향을 미치는 변인의 남

녀차를 살펴본 결과, ‘일-가족 균형’에 있어서

는 남녀 모두 비효율 업무문화와 가사분담

만족도가 가장 강력한 설명변인이었다. 즉, 남

녀 모두 비효율 업무문화에서 일할수록 일-

가정 균형이 낮아지며, 가사분담만족도가 높

아질수록 일-가정 균형 수 이 높아지는 경향

을 보 다.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도 가사분담

만족도가 높을수록 일-가정 균형 수 이 높아

진다는 연구결과는 주목할 만하다. 선행연구

는 여성의 경우 가사노동시간이 길수록 삶의

질과 생활만족도가 낮아지는 경향을 보이는데

반해, 남성은 가사노동시간 분담만족도와

일-가정 균형, 삶의 질, 생활만족도 간 정 인

상 성을 보이며(윤소 , 김혜진, 2013; 채로,

이기 , 2004), 여성이 가사참여에 부정정서를

경험하는데 반해 남성은 자녀를 돌보거나 심

지어 가사 일을 하는 시간도 정 인 정서를

경험하는 경향이 있음을 보고하고 있다(장미

나, 한경혜, 2011). 이를 본 연구결과와 첩시

켜 살펴보면, 가사분담을 함으로써 여성은 부

정 인 정서를 덜 경험하며, 일에 할애할 수

있는 시간과 에 지를 확보함으로써 일과 가

정 이외의 다른 역에 심을 쏟을 수 있는

것이며, 남성은 가사분담을 통해 가정에 참여

한다는 느낌을 받고, 아버지와 남편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데서 오는 만족감을 경험하게

된다.

다음으로, ‘일-여가 균형’에 해서 여성은

가사분담만족도와 WLB 조직문화가 .001수

에서 유의하게 일-여가균형에 정 향을

미치며, 비효율 업무문화는 .01수 에서 유

의하게 부정 향을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

다. 반면 남성은 WLB 조직문화와 비효율

업무문화만이 .05수 에서 유의하게 향을

미쳤다. 가사분담만족도가 여성에게만 매우

유의한 결정변수인 것으로 보아, 남성의 여가

는 가사분담정도와 상 없이 되는 경향이

있으나, 여성은 가사분담이 이루어질수록 더

욱 여가생활을 할 가능성이 높아, 여성의

여가가 남성에 비해 가사 일에 더욱 민감하게

향을 받음을 의미한다. 이는 인구통계학

특성에서 남성의 ‘일-여가 균형’은 여성에 비

해 상 으로 자녀유무에 크게 향을 받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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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으나, 여성은 미취학자녀(p<.05), 고자녀

유무(p<.01)에 통계 으로 유의하게 향을 받

는다는 과도 연결된다. 즉, 남성에 비해 여

성의 여가는 가사노동 자녀양육과 교육에

의해 체되거나 자녀와 함께 하는 가족여가

의 형태를 띠고 있어, 가족과 여가활동을 공

유할 때조차 아이와 가족을 돌보는 도구 역

할을 수행할 가능성이 높다(Larsen, Gilman &

Richards, 1997).

‘일-성장 균형’에 미치는 인과변인의 성차를

살펴보면, 남성은 비효율 업무문화와 WLB

신념이 일-성장 균형에 주요하게 향을 미치

고 있다. 여성은 WLB 조직문화, 비효율 업

무문화, WLB신념이 .001 수 에서 유의하 으

며, 다음으로 자기조 능력과 가사분담만족도

가 .05수 으로 유의한 변인으로 드러났다. 타

균형요인의 경우, 가사분담만족도가 유의도

.001 수 으로 강력한 설명변인이며, WLB 신

념과 자기조 능력 등과 같은 개인변인은 통

계 으로 유의하지 않은데 반해 ‘일-성장 균

형’에서는 가사분담만족도의 향력이 .05수

에 그치고 있어 상 으로 낮으며, WLB 신

념과 자기조 능력 등과 같은 개인변인이 통

계 으로 유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주목

할 필요가 있는데, ‘일-가족 균형’, ‘일-여가 균

형’의 경우 개인변인은 거의 향을 미치지

않으며, 가족과 조직의 지원 상호작용이

균형에 요한데 반해 개인이 성장감을 느끼

고, 자기계발을 해 시간과 심을 기울이는

것(일-성장 균형)은 개인 인 조 과 노력 변

인이 주요하게 작용함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일과 삶의 균형이 개인의 삶의 질, 결혼만

족, 이직의도에 미치는 향력과 그 성차를

살펴본 결과, 일과 삶의 균형의 하 요소들

이 종속변인에 미치는 향력이 서로 다르며,

성차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먼 , 삶의

질의 경우 일-가족 균형, 일-여가 균형, 일-성

장 균형 모두 삶의 질에 향을 미쳤으며, 남

녀 간에 삶의 질에 미치는 일과 삶의 균형 요

인이 차이가 없었다. 즉, 남녀 모두 세 요인이

삶의 질에 유의하게 향을 미치고 있었다.

이는 일과 삶의 균형을 구성하는 다양한 삶의

역이 반 으로 삶의 질에 유의하게 향

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사람들

은 단일 역보다 많은 여러 삶의 역으로부

터 기본 욕구와 성장의 욕구 모두를 충족시키

고 만족감을 얻을 수 있을 때 삶의 질과 주

안녕감을 더 높은 수 으로 느낀다는

Bhargava(1995)와 Sirgy와 Wu(2009)의 연구결과

와 맥을 같이 하고 있다.

한편 이직의도에는 ‘일-성장 균형’만이 유의

하게 향을 미치며, 남녀 간에 차이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즉, 남녀 모두 목표와 비

을 생각하고, 일이 많아도 자신의 성장을

해 노력과 실천을 하는 경향성이 낮을수록(일-

성장 균형 수 이 낮을수록) 이직의도가 높은

경향이 있으며, ‘일-가족 균형’과 ‘일-여가 균

형’은 이직의도에 유의하게 향을 미치지 않

았다. 기존 연구는 남성의 이직의도는 개인의

발 , 여수 등이 주요하게 향을 미치나

(Walsh, 2013), 여성의 경우는 일과 가정의 균

형이 요함을 보고하고 있다(안은정, 신은종,

2010; 이요행, 방묘진, 오세진, 2005). 본 연구

는 일-가정 양립보다 일-성장 균형이 여성의

이직의도에 더 요한 요인임을 보여주고 있

어, 기존 연구결과와는 사뭇 다른 결과를 제

시한다. 그러나 기존 연구들은 일-여가, 일-성

장 균형을 포함하여 이직의도와의 계성을

살펴보지 않았기 때문에 추후 연구를 통해 검

증할 필요가 있다고 단되며, 몇몇 연구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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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에게 있어 성장 역이 일과 삶의 균형과

삶의 질, 경력만족 등에 주요할 수 있음을 보

여주고 있다. 박정열과 손 미(2014)는 일-가족

의 양립을 해 애쓰는 기혼여성들의 경우 피

로도가 높고 만족감이 낮지만, 성장 역이 이

러한 부정 인 지표를 정 으로 변화시킬

수 있음에 해 보고하 다. 즉, 일-가족 역

에서의 의무들을 수행하느라 성장의 역이

희생 포기되는 경향이 있지만(천은아,

2008), 실제 경력만족 삶의 질 등의 역에

는 더욱 주요하게 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으

며(이수진, 2009), 오히려 개인 인 성장을

해 약간이라도 시간을 할애한다는 것이 이들

의 심리 에 지를 더욱 회복시켜 일과 삶의

균형을 지향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다음으로, 일-가족 균형과 일-여가 균형이

결혼만족도에 유의하게 향을 미치며, 일-성

장 균형은 결혼만족도를 유의하게 설명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경향에 있어서

남녀 간 성차가 발견되는데, 남성은 일-가족

균형(p<.01)이 결혼만족도를 결정하는 주요한

변인인 반면 여성은 일-가족 균형이 결혼만족

도에 미치는 향력(p<.05)이 남성에 비해 상

으로 낮으며, 남성에게는 유의하게 드러

나지 않았던 일-여가 균형(p<.001)과 일-성장

균형(p<.05)이 결혼만족도에 매우 유의한 결정

변인이었다. 이는 부부의 역할갈등이 삶의 질

에 미치는 향을 살펴본 황혜원과 신정이

(2009)의 연구와 맥을 같이 한다. 즉, 남성은

부모역할갈등이 삶의 질에 부 인 향을 미

치며, 여성은 직장역할갈등과 부모역할갈등이

삶의 질에 유의하게 부 인 향을 미친다고

보고하고 있어,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도 양육

자로써의 아버지 역할이 삶의 질에 매우 요

한 향을 미치며, 여성은 남성에 비해 부모

역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삶의 역(직장 등)에

서의 역할을 잘 수행하고 있다는 만족감이 삶

의 질에 요할 수 있음을 지 하 다. 남성

과 달리 여성의 경우, 일-여가 균형이 결혼만

족도에 요한 향을 미친다는 결과는 주목

할 필요가 있다. 이는 여성이 자신의 여가와

건강을 해서 약간이라도 시간과 심을 늘

릴 수 있도록 남편이 가사 양육을 분담함

으로써 아내의 여가시간을 확보해주는 것 그

리고 양육의 연장선상으로서의 여가가 아닌

부부가 친 감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여가시

간을 공유하는 것은 여성의 결혼만족도에 매

우 강력한 요소임을 보여 다. Hill(1988)은 부

부간에 공유한 여가가 많을수록 결혼생활 만

족도가 높고, 향후 5년간 결혼생활 안정성이

더 크다고 하 으며, Orthner와 Mancini(1991)는

공유된 여가경험은 가족 계의 질에 정 인

향을 미친다고 하 다.

한편 일-성장 균형과 결혼만족도가 정 상

계(r=.174, p<.01)가 있고, 일-가족 균형과

일-여가 균형(r=.516, p<.001), 일-가족 균형과

일-성장 균형(r=.458, p<.001), 일-여가 균형과

일-성장 균형(r=.669, p<.001) 간에도 정 상

계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일-성장 균형이 여성의 결혼만족도에 부 으

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드러난 것은 억제

상(suppression) 때문이라 단된다. 회귀분석결

과, 억제변수의 존재로 인해 일-성장 균형과

결혼만족도 사이에 음의 계가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 추후 연구에서 억제변수

의 효과에 한 연구가 더욱 진 될 필요가

있다.

본 연구결과를 통해 기혼남녀의 일과 삶의

균형 향상을 한 개입 략을 구체화할 수 있

다. 컨 , 공통성과 범 성, 향력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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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로 본다면, 1단계는 남녀 모두 공통 이

면서 가장 넓은 삶의 역에 향을 미치는

인과변인이며, 2단계는 남녀 모두 공통 이면

서 비교 한정된 삶의 역에 향을 미치는

인과변인 그리고 마지막 3단계는 남녀의 일과

삶의 균형에 독특하게 향을 미치는 인과변

인에 한 개입이 가능하다. 즉, 남성은 비효

율 업무문화가 ‘일-가정’, ‘일-여가’, ‘일-성

장’에 공통 으로 요하며, 일-가정 균형에는

가사분담만족도가, 일-여가에는 WLB 조직문화

가, 일-성장균형에는 WLB 신념이 구별되게

요한 인과변인으로 드러났다. 한편 여성은 ‘가

사분담만족도’와 ‘비효율 업무문화’가 ‘일-가

정 균형’, ‘일-여가 균형’, ‘일-성장 균형’에 공

통 으로 요한 인과변인으로 드러났으며,

각 균형요인별 구별되는 요인으로 ‘일-여가 균

형’은 WLB 조직문화가, ‘일-성장 균형’에는

WLB 신념과 자기조 능력 등의 개인변인과

WLB 조직문화가 주요하게 향을 미치는 것

으로 조사되었다. 이 결과를 단계별로 용해

본다면, 1단계는 비효율 인 업무문화 개선을

한 working system 근이 가능하며, 2단계

에는 가사분담만족도와 WLB 조직문화 제고를

한 부부 직장상사, 동료와의 상호작용

근, 3단계에는 WLB 신념 자기조 능력

제고를 한 심리교육 근이 가능하다.

한 남녀 간 일과 삶의 균형에 향을 미

치는 요인의 차이, 그리고 일과 삶의 균형이

결과변수에 미치는 향력의 차이는 부부 계

개선을 한 상담 교육 근에 유용한

시사 을 제시하고 있다. 구체 으로, 가사분

담만족도가 남성과 여성 모두의 일과 삶의 균

형 그리고 일-가족 균형에 가장 강력한 변수

인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남성(평균 3.72 )

이 여성(평균 3.16 )보다 가사분담만족도가

.001 수 에서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드러나,

남성은 자신의 가사분담에 해 만족스러워하

는 반면 여성은 상 으로 불만족스러워하는

경향이 있어 남녀 간 확연한 지각차를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지각차는 부부갈등의 주요

원인이 될 수 있으며(Zhao, Settles, & Sheng,

2011), 다른 한편 일과 삶의 갈등과 불균형으

로 힘들어하는 부부에게 가사분담을 상호 만

족스러운 수 으로 상할 수 있도록 도와주

면 상당 수 의 갈등은 해소될 수 있음을 시

사하는 것이기도 하다(유계숙, 2010). 한편 남

성의 경우, 가사분담에 해 만족스러워할 때

일-가족 균형 수 이 높으며, 일-가족 균형은

결혼만족도에는 .01수 에서 유의한 것으로

드러나 남성이 가정과 가족을 해 일정 부분

기여하고 있다고 느낄 때 자신의 결혼생활에

만족하게 됨을 알 수 있다. 반면 여성에게 일

과 가정생활은 어느 역 하나 소홀히 할 수

없고, 둘 다 잘 꾸려나가야 하는 기본 인 삶

의 역이기는 하나(김진욱, 2005), 일-가족 균

형보다 오히려 여성이 개인 혹은 부부간 여가

생활을 즐길 수 있고, 배우자가 자신의 여가

시간을 배려해 때 결혼에 해 더욱 만족스

러워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남성과 여성

의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인과변인이 매우 다

르며, 부부가 서로를 해 어떤 부분을 더욱

노력해야 하는지를 시사하는 바이다.

지 까지 기술한 연구의 함의와 시사 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몇 가지 한계 이 있다.

더불어 본 고에서는 이러한 한계 을 바탕으

로 추후 연구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먼

조사 상자와 련한 한계 을 지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조사 상자의 부분이

회사에 종사하고 있는 임 근로자를 상으로

수행되었다. 한 조사 상자의 인구통계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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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을 보면, 남성은 리직/ 문직의 비 이

높은 반면 여성은 사무직의 비 이 높으며,

남성은 과장 이상의 비 이 높은 반면 여성

은 평사원의 비 이 반 이상을 차지하 다.

학력의 경우도 남성이 여성에 비해 졸 이상

의 고학력자들의 비율이 더 높았다. 여러 연

구는 직 이나 직종, 학력과 같은 인구통계학

특성이 일과 삶의 균형과 련되어 있음을

보고하고 있다(김진욱, 2008; 손문 , 2005; 손

미, 박정열, 김정운, 2011; 이승미, 이 아,

2011; 차성란, 2008; 차승은, 2011, 2012). 그

기에 본 연구결과를 해석함에 있어 이 같은

인구통계학 특성의 향을 고려하여 신 을

기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일과 삶의 균형에 향을 미치는

인과 요인의 성차에 한 연구들은 부분

삶의 역을 가족에 국한하여 일과 가족의 양

립에 을 맞추고 있다. 일, 가족, 여가, 성

장 등 삶의 다양한 역은 상호 유기 이면서

도 독특한 나름의 특성을 지니고 있다. 그

기에 각 역 간 균형에 향을 미치는 인과

변인이 다양할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활용한 독립변인들은 회복탄력성을 제외하고

는 부분이 일-가정의 양립에 주요하게 향

을 미칠 것이라고 간주되며, 일-가정의 양립연

구에서 주로 활용해왔던 변인이었다. 본 연구

의 한계를 보완하여 추후 연구에는 일-가정

균형 이외에 일-여가와 일-성장 균형에 향을

미치는 다양한 인과변인을 탐색하고, 이들의

향력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셋째, 본 연구에서 회복탄력성이 일과 삶의

균형에 미치는 향력이 거의 유효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회복탄력성에 한

많은 연구들은 이것이 스트 스 처 응

과 부정 정서를 다루는데 효과가 있음을 보

여주고 있다(김나미, 김신섭, 2013; Ambriz &

Montorio, 2012; Li, 2008; Skomorovsky, 2013). 이

들 연구를 고려할 때, 회복탄력성이 높다고

일과 삶의 균형을 잘 맞추는 것은 아닐 수 있

으나, 스트 스의 상황, 일과 삶의 불균형 상

태, 불만족스러운 직장생활, 낮은 삶의 질의

상태에서 이에 처하고, 부정 인 정서를 다

룰 수 있는 완충역할을 할 수 있다. 따라서

추후연구에서는 개인의 회복탄력성이 일과 삶

의 균형에 미치는 다양한 경로(매개 재

효과 등)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사료된다.

넷째, 일과 삶의 균형의 하 요인이 결혼만

족도에 미치는 향을 살펴본 회귀분석에서

억제변수(suppressor variable)의 존재 혹은 억제

된 계(suppressed relationship)의 존재로 인해

일-성장 균형과 여성의 결혼만족도 간에 부

인 향력이 있는 것으로 해석되었다. 이는

일-성장 균형과 여성의 결혼만족도 간 인과

계에 한 결과치를 해석함에 있어 유의할 필

요가 있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추후연구를 통

해 여성의 일과 삶의 균형과 결혼만족도 간의

계에서 억제변수의 유무를 악하고, 억제

변수의 효과에 한 연구가 더욱 심층 으로

진행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개인의 행동을 온 히 이해하기

해서는 개인을 심으로 한 미시 인 차원

(심리학 )과 개인을 둘러싼 환경 인 요

소 즉, 사회제도, 문화와의 계에서 이해하는

거시 인 차원(사회복지, 사회학 )의 생

태학 근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나동석, 서

혜석, 이 식, 곽의향, 김미혜, 2008). 즉, 일과

삶의 균형에 향을 미치는 개인/가족/조직/지

역사회/국가 특성을 통합 으로 살펴볼 때

개인의 일과 삶의 균형을 온 히 이해할 수

있다. 추후 연구에는 가정과 조직변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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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맞추어 진행해오던 연구의 범 를 생태체

계 으로 확 할 필요가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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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nder differences in antecedents and

outcomes of work-life balance:

Focused on married workers

Young Mi Sohn Cheong Yeul Park

Seoul School of Integrated Science & Technologies

This study aimed to identify the variables that affect married workers’ work-life balance and to verify

gender differences in individual variables(WLB belief, resilience), family variables(work support, satisfaction

to sharing family work), organization variables(WLB culture, inefficient working system). Moreover, this

study assessed the relationships between work-life balance and quality of life, marital satisfaction,

intentions to withdraw in a sample of 520 married workers(mal2: 258, female: 262). The results were as

followed. Firstly, regression analyses showed that the inefficient working systems were strongly associated

with men ’ work-life balance, while satisfaction to sharing family work and WLB culture, as well as

inefficient working systems, were strongly associated with women’s work-life balance. Secondly, The results

indicated that there were no sexual differences in the effects of work-life balance on quality of life and

intentions to withdraw, while there were significant sexual differences in marriage satisfaction. Especially,

marital satisfaction was affected by work-family balance in men. On the other hand, work-leisure balance

was the key factor to affect on women ’s marital satisfaction.

Key words : work-life balance, work-family, resilience, quality of life, organizational effectiveness, marital satisfaction


